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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Marine therapy is an activity that promotes public health such as constitution improvement, immunity improvement, 
and anti-aging by utilizing marine therapeutic resources such as seawater, mud, seaweed, salt and sea climate. In Europe developed 
countries, the marine therapy industry has been developing for centuries, with France, Germany, and Israel leading the way. 
Currently, it has achieved great industrial achievements and is of great help in improving the human heal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marine therapeutic resources benefit to human health, as well as how to study 
and utilize their efficacy. We analyzed previous research articles related to the effects of marine therapeutic resources.

Methods : The study included a total of 830 published literatures in the last 20 yea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contries. PubMed and Google Scholar were utilized to collect the foreign source while the local scientific publications were accessed 
through the Korean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and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The keywords used to search foreign literature were “marine therapy”, “Thalassotherapy”, “seawater”, “deep seawater”, “saline 
groundwater”, “sand therapy”, “mud therapy”, “hydrotherapy”, “seaweed”, “Sun light”, “sea salt”, “marine animal”, and “marine 
microorganisms” were combined, and for the domestic literature, the keywords were “marine therapy”, “marine therapeutic 
resources”, “seawater”, and “sand”. 

Results : A total of 830 research papers were found as a result of searching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pers related to marine 
therapeutic resources. The collected documents were classified into 175 seawater resources, 259 marine mineral resources, 41 marine 
environment, and 355 marine organisms. The efficacy of each marine therapeutic resources was analyzed. By resources type, there 
were about 213 papers on the efficacy of seaweed, followed by about 175 papers on seawater, 142 on microorganisms, 124 on 
mud/peat, and sand, salt, minerals and others are appeared in order (Table 1).

Conclusion : Korea has the highest marine biodiversity index, excellent tidal flats, four distinct seasons, and various sea 
environments of the East sea, Yellow sea, South sea and Jeju sea. For this reason, Korea has a much more diverse marine therapeutic 
resources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in the marine therapy industry. prebiously, we thought that the sea was only valuable as 
a shipping port and fishery industry. But now, it been  shown that the ocean can become a new industrial field which can contribute 
to human health and well-being by providing healing and therapy to people through the gift of marin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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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

로 진행되면서 아토피, 당뇨, 고혈압, 관절염, 암 등 만성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웰빙’과 ‘웰니스’로 

대표되는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건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당장은 건강

하더라도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건

강한 음식을 먹으며 체력과 면역력을 기르고자 하는 인

구가 늘고 있는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하에서 국내에서는 해양자원을 활

용하여 건강을 지키려는 해양치유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해양치유는 해수, 갯벌(머드), 해조류, 소금 해양기후 

등의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의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을 필두로 수 세

기 전부터 해양치유산업이 발전해왔으며, 현재는 산업적

으로도 성과를 이루었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

이 되고 있다(Korea Maritime Institute, 2019;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2016). 

오늘날 유럽 선진국에서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를 이

루게 된 것은 해양치유가 인간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

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즉, 많은 연구자

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해양치유자원의 효능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여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해양치유가 인간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연구가 이렇게 많이 이

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다에는 육상에서 얻을 

수 없는 풍부하고 다양한 치유자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

문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바다는 전 세계적으로도 우

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동해의 청정해수, 
해양심층수, 염지하수, 서해의 질 높은 갯벌에서 비롯한 

머드, 피트, 천일염, 염생식물, 남해의 해조류, 굴패각 등

의 수산부산물, 제주도의 온화한 해양성 기후, 용암해수, 
또 전국 공통으로 얻을 수 있는 깨끗한 바닷바람, 해수욕

장 모래, 태양광, 해송 산책길, 바다풍경, 파도소리 등 모

두가 훌륭한 해양치유자원이 된다. 
우리나라 해양치유자원이 우수한 이유는 바다의 전체 

면적은 그리 넓은 편은 아니지만, 단위 면적당 생물다양

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Costello 등, 2010). 그
만큼 다양한 생물들이 살기에 적합한 바다라는 뜻이다. 
이유는 우리 바다는 동·서·남해와 제주해역이 저마다 각

각 다른 특징을 지닌 바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4계절

이 뚜렷하여 계절마다 생물 종류가 또 바뀐다. 그리고 좋

은 갯벌 덕분에 좋은 머드와 소금이 생산되고, 동해의 깊

은 수심은 해양심층수라는 천혜의 자원을 선사한다. 한
라산과 청정바다는 용암해수라는 귀한 치유자원을 만든

다.
해수는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담

수에 비해 300배가 넘는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으며, 나
트륨, 염소,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100여 가지가 넘는 

각종 미네랄과 영양염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인체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성분이기 때문에 해수

는 해양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 해수를 매개

로 살아가는 해양생물이 인체 건강에 좋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해수자원은 해양심층수, 염지하수, 용암해수로 나눌 

수 있다. 해양심층수는 빛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 m 
이하의 깊은 바다에 존재하는 물로서 수온이 일정하고 

미네랄이 풍부하며 연중 안정적인 특징을 갖는다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8). 염지하수는 오랜

시간 지하 암반층을 투과해 걸러진 해수와 지하수가 여

과되어 암반층에서 혼합된 물이다. 용존 고형물 함량이 

2천 mg/ℓ 이상인 암반지하염수로 해양심층수와 유사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암반층을 통과함으

로써 해양심층수가 함유한 미네랄 외에도 암반의 성분으

로부터 녹아든 미량성분이 포함된다(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2014). 용암해수는 제주의 

화산암반을 통해 스며든 지하수와 해수가 혼합된 물로서 

K, Ca, Mg, N 등의 주요 미네랄 외에 미량의 유용미네랄

(Zn, V, Ge 등)이 풍부하며(Kim 등, 2020a;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2021) 모든 해수자원은 

해양치유자원으로서 매우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해양치유자원이라 할 수 있는 

해수(심층수, 염지하수, 용암해수), 해조류, 머드, 해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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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소금, 미생물, 수산부산물 등이 어떻게 인간의 건강

에 도움이 되는지 그 효능 연구와 활용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에 출판된 국내외의 해양

치유자원을 활용한 연구논문을 검색하였다. 

Ⅱ. 연구방법

최근 20년간 출판된 국내외 문헌 총 830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국외의 경우 

PubMed, Google Scholar를 이용하였고, 국내의 경우 한

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를 통해 

검색하였다. 국외 문헌 검색어는 “marine therapy”, 

“Thalassotherapy”, “deep seawater”, “saline groundwater”, 
“Magma seawater(lava water)”, “sand therapy”, “mud 
therapy”, “hydrotherapy”, “seaweed”, “Sun light”, “sea salt”, 
“Marine animal”, “marine microorganisms”를 조합하였으

며, 국내 문헌은 “해양치유”, “해양치유자원”, “해수”, 
“모래” 등을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830편의 문헌은 해수자원 175
편, 해양광물자원 259편, 해양환경 41편, 해양생물 355편
으로 구분하여 해양치유자원 별 효능을 분석하였다. 자
원의 종류별로는 해조류의 효능 연구가 가장 많아 약 

213건의 논문이 있었고, 다음으로 해수관련 논문이 175
건, 미생물 142건, 머드/피트가 124건, 그 외에 모래, 소
금, 미네랄, 광물질,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Marine theraphy 
resource

(main category)

Major resource
(subcategory) Efficacy disease field (papers No.)

Seawater resource
(175)

Deep seawater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diseases (39), other diseases (25), 
musculoskeletal and connective tissue diseases (22), endocrine diseases,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21), research papers (18), circulatory 
diseases (17), respiratory diseases (12), digestive diseases (9), 
neoplasm-related diseases (4),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3), 
neurological diseases (3), Eye and ear disease (2)

Saline groundwater

Jeju Magma
seawater

Marine mineral resource
(259)

Mud
musculoskeletal and connective tissue diseases (123),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diseases (37), other diseases (27), research papers (22),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19), circulatory diseases (9), 
neoplasm-related diseases (8), respiratory diseases (4), digestive disorders (4),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3), urogenetic diseases (2), pregnancy and 
childbirth related diseases (1)

Peat

Sea salt

Sand

Marine environment 
resource

(41)

Marine climate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21), research paper (11),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2), neoplasm-related diseases (2),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diseases (2), respiratory system diseases (2), 
musculoskeletal and connective tissue diseases (1)

Marine landscape

Sun light

Virtual reality
(VR)

Marine biological 
resource

(355)

Seaweed
research paper (85), neoplasm-related diseases (72),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69), other diseases (47),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diseases (32), digestive diseases (13), circulatory diseases (13), infectious 
disease (10), musculoskeletal and connective tissue diseases (6),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4), respiratory diseases (3), eye and ear disease (1)

Marine animal

 Marine microorganis-ms

Fishery 
by -product

Table 1. Number of the research paper by marine therapeutic resource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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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해수자원

1)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는 빛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 m 이하의 

심해에 존재하는 바닷물로서 일반 표층해수와는 달리 연

중 안정적이며 병원균이 적고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을 포함한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8). 이러한 미네랄은 

인간의 건강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준다. 실제 많은 국내

외 연구진들이 해양심층수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유익

한 효과에 관해 연구했으며 해양심층수의 성분이 인간에

게 유용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그리고 약물과 달리 천

연자원인 해양심층수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작아서 동

맥경화증, 고혈압, 혈액순환 장애 같은 심혈관계질환 및 

대사증후군, 피부질환 등의 치료에 유용하다. 
한 연구에서는 해양심층수를 사용하여 죽상 동맥 경화

증과 고지혈증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살펴봤다. 표층해

수와 해양심층수를 식이성 고지혈증 토끼에게 각각 섭취

하도록 하였고 표층해수에 비해 해양심층수를 섭취한 그

룹에서 저밀도 지단백(LDL) 콜레스테롤과 지질과산화

(LPO) 수치가 낮아졌고 항산화효소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Miyamura 등, 2004). 이 결과는 해양심

층수가 표층해수보다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증 예방에 훨

씬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지혈증 환자를 세 그룹으로 나눠 해양심층수와 일반

수를 각각 6주간 섭취하고 혈중 수치를 비교했더니, 혈
청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LDL-C), 고밀

도 지단백-콜레스테롤(HDL-C) 13 및 트리아실글리세롤 

수치가 모두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u 등, 
2012; Katsuda 등, 2008). 이처럼 해양심층수를 꾸준히 섭

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협심

증, 심근경색증,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해양심층수는 육체적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다. 유산소 

운동과 하체 근력 운동을 마친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대만 해안의 해양심층수와 정제수를 각각 섭취하게 

했더니 해양심층수를 섭취한 그룹은 4시간 이내에 유산

소 능력을 완전히 회복했고 근력도 다른 그룹보다 24시
간 이내에 높은 수준으로 회복했다. 심한 운동으로 인한 

근육 손상을 일으키는 크레아틴 키나아제와 미오글로빈

의 수치도 해양심층수를 섭취한 그룹에서 크게 감소하였

다(Hou 등, 2013). 
또 다른 해양심층수의 효능 연구로서, 항비만 및 항당

뇨 효과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쥐 6마리를 나눠 첫 번째 

그룹은 수돗물을, 다른 한 그룹은 해양심층수를 섭취하

도록 했다. 그 결과 해양심층수를 섭취한 그룹의 체중이 

다른 그룹에 비해 약 7 % 더 감소했고 혈장 포도당 수치

도 35.4 % 더 감소했다(Hwang 등, 2009). 이는 해양심층

수가 항당뇨 및 항비만 활성 효과가 관찰되어 비만과 당

뇨병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소개하는 해양심층수 효능으로는, 아토피 피부염

의 발병을 예방하는 효과이다. 아토피 피부염과 유사한 

병변이 있는 쥐를 대상으로 해당 병변에 해양심층수를 

도포하여 가려움증, 홍반, 부종, 찰과상, 건조를 포함한 

피부 증상을 관찰하고 점수를 매긴 연구 결과, 해양심층

수로 치료한 그룹에서 가려움증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

다. 표피 수분 함량 측정 결과도 마찬가지로 해당 그룹에

서 피부장벽 기능과 표피 수분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나

타내었다(Bak 등, 2012).

2) 염지하수 

염지하수는 바닷가 지하암반층에 바닷물이 스며들어 

지하수와 섞여서 만들어진 암반해수이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8). 염지하수는 해양심층수가 함

유한 해양미네랄 외에 암반층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광

물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해양치유 프로그램

에 활용하기 적합하다.
특히, 아토피 환자에게 염지하수 목욕은 아토피피부염

의 보조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Kim 등, 
2015; Kim 등, 2017).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아토피 피

부염을 치료하는 데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 
염증의 심한 정도에 따라 스테로이드 치료제의 강도와 

양을 조절하여 처방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

우 여러 부작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자연에서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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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미네랄이 풍부한 염지하수는 장기적으로 사용해

도 부작용이 없다. 효과가 검증된 임상 연구로서, 중증도

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 24명을 선정하여 2주 동안 염지

하수로 하루 20분씩 목욕하도록 하였다. 아토피피부염 

중증도를 평가한 SCORAD 지수, 각질 측정법, 경피수분

손실량(TEWL), 통증을 평가한 VA지수를 사용하여 실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염지하수 목욕 그룹의 아토피피부

염 중증도와 경피수분손실량, 가려움증은 감소했으며 피

부 수분 공급은 증가했다. 이로써 염지하수 목욕은 아토

피 피부염 치료에 도움이 되며 내성이 적어 안정성이 높

은 대체 치료법의 가능성을 보여줬다(Yoo 등, 2020).

3) 용암해수

제주 용암해수는 화산섬 제주도의 지하 해수이다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8). 발견 위치가 화

산섬이라는 점에서 앞에 설명한 일반 염지하수와 차이가 

있다. 구멍이 많은 현무암을 통해 해수가 장기간 침투함

으로써 제주 용암해수에는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아연, 망간, 스트론륨, 셀레늄, 바나듐 등 미네랄 함량이 

높다. 다양하고 많은 양의 미네랄을 함유한 제주 용암해

수의 효능은 일반 염지하수만큼 알려지진 않았지만, 인
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

됐다.
먼저, 무릎 골관절염의 제주 용암해수 온천요법 효능 

연구에 따르면 골관절염이 있는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

고 8주 동안 첫 번째 그룹은 제주 용암해수 목욕을, 다른 

한 그룹은 식염수와 증류수 목욕을 통해 치료하였다. 그 

결과 제주 용암해수 목욕 그룹에서 무릎 관절염 증상이 

더 완화되고, 무릎관절을 감싸는 관절낭의 두께가 줄어

들어 골밀도, 염증개선, 염증세포 수 감소 등 다양한 개

선 효과가 나타나 골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Kim 등, 2020b). 
용암해수가 간지질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에서는 7주 동안 티오아세트아미드로 유발된 간 손상 쥐

를 그룹당 10마리씩 나눠 첫 번째 그룹에 용암해수를 포

함한 식단을, 두 번째 그룹에는 실리마린을 포함한 식단

을 제공하고 세 번째 그룹은 대조군으로 설정했다. 실험 

결과, 용암해수를 섭취한 그룹의 간지질 농도가 대조군

보다 훨씬 낮았으며 용암해수의 효과는 간에 좋은 실리

마린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용암해수가 항산화 효

소를 활성화하고 지질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간에 지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는다고 볼 수 있다(Woo 등, 2019).
자외선, 화학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멜라닌이 과

다하게 생성하면 주근깨, 기미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피

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 B16F10 흑색종 세포에서 α-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α-MSH)에 의해 유도된 멜라

닌 생성에 대한 제주 용암해수의 억제 효과를 조사한 결

과, 제주 용암해수는 해당 흑색종 세포에서 α-멜라닌 세

포 자극 호르몬(α-MSH) 유도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멜라닌 관련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켰다(Song 등, 2020). 
이를 통해 피부 색소 침착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제

로 제주용암 해수가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2. 해양광물자원

1) 머드

머드하면 떠오르는 서해안의 보령 머드는 갯벌에서 채

취되어 미네랄이 풍부하며 피부에 유익한 성분을 함유하

고 있어 건조한 피부의 수분 공급 및 유지와 피부 속 노

폐물, 피지 배출에도 효과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따뜻한 

머드를 온몸에 도포하고 휴식을 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

해져 자연스럽게 근육이 이완되고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근육통까지 완화된다. 유럽, 일본 등 해양치유산업이 활

발한 국가들은 머드를 치유요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머드의 유용한 성분만을 추출해 

피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킨케어, 클렌징, 입욕제

를 개발하고 있다.
욕조에 따뜻한 해수와 머드를 채운 후 욕조 안에서 행

해지는 머드 목욕의 효능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30명
의 건선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첫 번째 그룹은 건선 

치료 약물을, 두 번째 그룹은 머드 목욕을 적용하여 2주 

뒤 치료 전후를 비교했다. 두 그룹 모두 가려움증과 건선 

중증도 지수가 낮아졌다(Costantino & Lampa, 2005). 이는 

머드 목욕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을 대체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됐으며 건선, 여드름 등 여러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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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드의 상처 치유 효능을 연구한 결과, 상처가 발생하

고 1주, 2주 뒤 상처 부위에 새 피부조직이 생겨나 상처 

면적도 줄어들어 빠르게 상처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Abu-al-Basal, 2012). 즉 머드는 세포 증식과 활성 

효과가 있으며 항균, 항염증, 항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는 

미네랄이 풍부하다. 또 머드의 무릎 골관절염의 효능 연

구에서는 24주 동안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무

릎에 따뜻한 머드팩을 도포했다. 그 결과, 무릎 통증과 

질병 중증도지수 등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Odabasi 등, 2008). 즉 머드팩 치료는 무릎 골관절염 환

자의 무릎관절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일
반적으로 피부에 좋은 정도로만 알려진 머드가 건선, 상
처회복, 골관절염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2) 피트

모아라고도 부르는 피트는 나뭇잎이나 가지 등 식물유

기체가 호수나 습지 환경에서 미생물의 도움으로 오랜 

시간 발효작용을 거쳐 만들어진 숙성된 진흙이다. 피트

의 성분은 풀빅산, 휴믹산, 히알루론산 등 다양한 생리활

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풀빅산은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고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 피부의 보습, 재생, 주름 개

선 효과가 있다. 휴믹산은 우리 몸속 중금속을 흡착하여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생성을 

도와 폐경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다. 히알루

론산은 열 보존량이 많아 모세혈관을 확장하시켜 혈액순

환을 원활하게 하고 관절의 염증을 없애는 작용을 하여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오십견 등 만성 통증 완화, 재활 

치료에 사용된다.
피트의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 완화 

효과를 밝힌 연구에 따르면 41명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

를 피트 적용 그룹에 22명, 핫팩 적용 대조군에 19명을 

배정하여 각 환자의 양 무릎에 피트팩을 얹고 전열패드

를 통해 따뜻한 온도로 유지하였다(Kim 등, 2020a). 환자

의 통증을 평가하는 VAS 점수를 통해 통증이 얼마나 완

화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피트 그룹의 VAS 점수가 대조

군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다. 환자들의 보행 속도 변화를 

살펴봤을 때도 피트 그룹의 보행 속도가 증가하였고 대

조군은 감소하였다. 이처럼 피트는 무릎 골관절염 통증

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심근경색 환자에게 피트는 혈관 형성 및 심장 보호 효

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심근경색을 앓는 쥐들을 대상으

로 피트를 적용한 결과, 피트 적용 그룹의 심장에서 대조

군의 심장에 비해 건강한 혈관들과 수많은 섬유아세포가 

발견됐다. 또한 염증 반응 횟수도 줄었다(Krzemiński 등, 
2005). 즉, 피트는 심근경색 환자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

도록 도우며 이후 발병할 수 있는 심근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 심장 보호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트

의 주성분인 휴믹산과 풀빅산은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각종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만성 손 피부염과 수족 건선 환자에게 매일 

피트를 적용하였더니 가려움증과 염증이 감소했으며 농

포의 형성과정이 평소보다 빨리 진행되었다(Wollina, 
2009). 즉 휴믹산과 풀빅산을 함유한 피트는 피부염을 치

료하고 피부 기능을 개선, 통증완화, 심근경색 등의 증상

완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소금(천일염)

일반적으로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 뇌졸

중 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기존의 질환이 있는 환

자에게는 증상과 통증을 더욱 악화시켜 소금은 적게 섭

취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

진 소금이 아닌 바닷물을 태양과 바람만으로 건조해 만

들어진 천일염을 섭취할 때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나타

내는 연구결과가 많다. 천일염은 풍부한 천연미네랄을 

함유한 소금으로 성분을 살펴보면 칼슘, 마그네슘, 망간, 
니켈, 철, 황, 인 등 10 %의 다양한 미네랄이 있다. 

국내 한 연구팀은 83명의 고혈압 환자들에게 8주 동안 

천일염 또는 정제된 소금 기반 식단을 제공하여 두 가지

의 소금이 항고혈압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8주 뒤 

정제된 소금 기반 식단 그룹에 비해 천일염 기반 식단 그

룹에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감소했고 천일염 

기반 식단 그룹에서 요 중 나트륨/칼륨 및 안지오텐션 전

환 효소 활성이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칼륨 배설은 증가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천일염은 노인 환자에게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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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는 임상 증거를 제공하였으

며 정제된 소금과 달리 천일염은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Baek 등, 2015). 
바다로부터 얻어진 소금물로 코를 세척하는 방법은 호

흡기계 기능을 향상시킨다. 호흡기 감염 질환을 앓고 있

는 증상이 비슷한 환자 14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

룹에는 비약물로 보조 치료를 하고 또 다른 그룹에는 바

닷물로 만든 소금을 이용한 용액으로 코를 세척하는 치

료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소금 용액으로 코를 세척한 

그룹에서 코막힘 증상과 콧물 정도가 개선되었고 수면의 

질과 식욕도 훨씬 좋아졌다. 즉 우리가 항상 섭취하고 있

는 소금이 호흡기계에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Jiang 등, 2021).
바다 소금으로 만든 스프레이는 상처치료에 효과적이

다. 10명의 환자를 선정하여 12주 동안 소금 기반 스프레

이를 사용하여 당뇨성 족부 궤양을 치료하였더니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치유되었으며 감염 가능성도 줄어들었

다(Pougatsch 등, 2017). 오랫동안 세척제로 사용된 해수

에서 주요 성분을 추출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스프레이로 

만듦으로써 항균 효과가 있는 소금 스프레이는 상처, 피
부 손상 치료에 적합하다.

아토피 피부염, 건선, 습진 등 여러 피부염 치료 시 기

후요법, 스파요법과 함께 소금을 넣은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Gambichler 등, 2001)와 

천일염의 마그네슘과 무기질은 고지방식이 유발 비만에

서 지질대사와 간효소 활성을 개선해 비만조절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등, 2020).
 

4) 모래

6주 동안 만성뇌졸중 환자 2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모래 위 걷기 훈련과 일반 지상 훈련을 각각 하도록 하여 

환자의 보행 능력이 개선되었는지 평가한 결과, 균형능

력을 평가하는 TUG 테스트에서는 두 그룹 모두 수행 시

간이 개선되었지만, 보행 지구력을 평가하는 6분 걷기 

테스트에서는 모래걷기 그룹의 수행 거리가 많이 증가하

여 평평한 지면보다 모래 위에서의 보행훈련이 운동 효

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모래 보행훈련은 

무릎의 가동범위와 하지 근육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신경

근을 활성화하면서 보다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게끔 하여 

만성 뇌졸중 환자의 보행 지구력을 향상하기도 한다. 따
라서 모래 보행 훈련 효과에는 종아리와 허벅지의 근력

과 근지구력의 향상과 심폐질환 환자의 보행 지구력 개

선이 있다(Kim & Hwang, 2017).
모래는 충격 흡수 능력이 있어 모래 위에서 보행, 점프 

등 다양한 동작을 할 때 아스팔트와 농구장과 같은 딱딱

한 표면에서 훈련하는 것보다 근육통과 부상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Miyama & Nosaka, 2004). 즉, 모래 위에서의 

훈련은 부상을 예방하고 근피로를 감소시키고 운동능력

을 향상해 뇌졸중 환자뿐 아니라 운동선수, 일반인에게

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모래 요법에는 뜨거운 모래를 활용한 모래찜질

(psammotherapy)도 있으며 모래찜질은 류마티스 관절염

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두 만성질환 치료에 효과적

으로 활용된다.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뜨거운 

모래로 찜질한 뒤 올리브 오일로 마사지를 하였더니 통

증과 장애 개선 측면에서 유익한 효과가 나타났다(Allam 
등, 2018). 또 다른 실험에서는 모래찜질은 만성폐쇄성폐

질환 환자의 폐 기능을 개선하며 호흡 기능 장애, 염증 

및 약물 복용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모래찜

질이 이 환자들의 기관지 염증을 줄이고 호흡 운동이 원

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항염증과 기관지 확장 효

과가 있다고 밝혀졌다(Ilmurat, 2010). 이처럼 모래찜질은 

각종 질환의 증상과 통증을 개선하며 약물 소비량을 줄

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해양환경

1) 해양기후

바다를 비롯해 해안가의 푸른 공간의 다채로운 자원을 

치료에 활용하는 해양요법 중 해풍과 해양에어로졸 요법

은 머드를 온몸에 도포하거나 소금을 섭취하는 요법들과 

달리 바다 주변을 걸으며 또는 바닷가에 앉아 편안한 분

위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바다의 공기는 산소, 마그네슘 및 브롬화물이 풍부하

여 심장과 폐로 풍부한 산소와 미네랄을 전달하여 심장

과 폐 기능을 향상시킨다. 특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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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브롬은 이스라엘의 사해에 풍부하고 이곳의 공기와 

에어로졸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브롬 수치가 높게 나타

났으며, 사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브롬 수치가 다른 지

역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았다(Shani 등, 
1982).

이스라엘의 연구팀은 사해의 공기가 폐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산소 보충을 계속해야 하는 만성폐

쇄성폐질환 환자를 선별해 1~3주간 사해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기압과 흡기 산소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사해의 

이점을 활용한 결과, 환자들의 동맥 산소 장력, 운동능력, 
수면 산소포화도가 크게 개선됐고 환자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상된 운동능력은 이 지역을 

떠난 후에도 2~3주 동안 유지되었다(Kramer & Godfrey, 
1996). 결론적으로 사해의 낮은 고도와 대기의 풍부한 염

화칼슘, 미네랄, 산소 등이 저산소혈증이 있는 폐질환 환

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어서 폐 일

부에 점액이 형성되어 만성 폐 감염으로 이어지는 낭포

성 섬유증 환자 73명에게 3~4주간의 사해 대기환경의 영

향을 연구한 결과 질병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Falk 
등, 2006).

사해를 대표로 설명하긴 했으나 바다 소금, 머드를 포

함하여 바다의 대기에서 발견되는 높은 농도의 미네랄과 

일반 지형의 공기보다 더 많은 산소 분자는 원활한 호흡

활동이 이뤄지게 하고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꽃가루 등 

해로운 물질이 적고 알레르겐 함량이 매우 낮아 알레르

기, 피부염, 천식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Moore, 
2015). 또한 햇빛이 많이 드는 바다에서 목욕하는 것도 

건선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Abels & 
Kattan-Byron, 1985). 바다 주변에는 해로운 자외선이 적

기 때문에 건선 환자들은 햇볕을 많이 쬐어도 악영향을 

받지 않고 견딜 수 있다. 또 미네랄이 풍부한 바다에서 

건선 환자들이 목욕하면 햇빛을 통한 치료효과도 나타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바다에서 이뤄지는 건선 치료

는 호전율이 높고, 재발해도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아 

건선, 아토피, 습진 등 다른 피부질환에도 해양기후요법

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2) 해양경관

삼림지대, 공원 및 정원과 같은 자연적인 녹지 환경은 

도시 환경에 비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기분을 좋

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White 등, 2013), 해안 환경

도 정신 및 신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유럽 환경 및 인간 건강센터에서 따뜻한 햇볕을 쬐

며 해안가에서 행하는 활동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시각적으로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eeler 등, 2012). 이 분석에 따르면 바다 근처에 살면 

부정적인 감정과 불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어 치료환경으로 해양공간 연구에 참여한 사

람들에게 바다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었더

니, 바다에서는 고요함을 느낀다고 답하며 정화 특성을 

언급했다. 또한, 아일랜드의 경제사회 연구소는 50세 이

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푸른 공간의 효능을 조사하였더

니 노인들이 바다에 많이 노출될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

률이 낮아졌으며 푸른 바다는 눈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밝혔다(Dempsey 등, 2018). 눈 건강에도 유익한 해양경관

에 더해 귀로 들려오는 파도소리를 통해서도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여유를 느낄 수 있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며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푸른색을 띠는 탁 트인 바다

는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을 회복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만성질환 환자의 재활, 회복 또는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태양광

햇빛에 충분히 노출되면 우리 몸속 면역시스템이 활성

화된다. 외부에서의 바이러스, 세균에 의한 우리 몸의 방

어시스템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

아지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특히 외부활동은 적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

간이 많은 현대인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고 제대로 운동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

만, 실내에서 벗어나 피부를 햇빛에 많이 노출하는 방법

도 있다. 조지타운대 연구팀은 햇빛이 인간 면역에서 중

심적인 역할을 하는 T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특히 태양 광선에서 발견되는 청색광

이 T세포의 활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피부 속 T
세포는 혈액 속 T세포보다 양이 약 2배 많아서 면역기능 

강화에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즉 햇빛은 인체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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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Phan 등, 
2016).

또한 햇빛 자체가 골밀도를 유지하고 알츠하이머병 환

자의 골절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혀졌다. 일본 

연구팀은 햇빛 노출에 의한 골다공증 및 비타민D 저하증

의 개선을 연구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오랜 시간 

입원으로 일상생활 활동과 동시에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어 비타민D가 결핍되어있으며 이는 알츠하이머병 

노인 여성 환자의 골밀도(BMD)를 감소시켰다. 이를 개

선하고자 정기적으로 일광욕하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그렇지 않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각각 나누고 1년 뒤, 
골밀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일광욕은 비타민D를 2배 

가까이 증가시켰고 골절 횟수도 줄어들게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ato 등, 2005). 
일광욕이 아토피 피부염, 건선 등 피부질환을 개선한

다고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건선 환자 22명과 아토피 피

부염 환자 13명을 선정하여 2주간 일광욕을 시켰고, 2주 

후에는 환자들은 삶의 질이 상승했다고 답했으며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SCORAD 
지수와 건선 중증도 지수인 PASI점수가 높아졌다는 연

구결과가 나왔다(Karppinen 등, 2015). 
충분한 햇빛을 쬐는 것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을 상당

히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오리건 주

립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임상적으로 비티민D 수치가 

낮을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햇볕을 

쬠으로써 비타민D를 증가시키고 우울증 발생률을 낮춘

다고 밝혔다(Kerr 등, 2015). 

4. 해양생물

1) 해조류

바다에서 살아가는 해조류는 육지 식물에서 얻을 수 

없는 미네랄을 함유하였으며 다양한 비타민, 무기질의 

공급원이다. 또한 소량의 단백질과 해조류의 주성분인 

식이섬유는 각종 질병을 예방 및 개선할 수 있다. 최근에

는 직접 해조류를 섭취하는 방법 외 유용한 생리활성물

질을 추출하여 화장품, 기능성식품, 음료를 개발하고 있

다.

먼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김, 미역, 다시마, 톳, 파래

와 같은 해조류는 대형조류이며 색소에 따라 홍조류인 

김, 갈조류인 미역, 다시마, 톳 그리고 녹조류인 파래가 

있다. 이외에도 미세조류인 스피룰리나, 클로렐라 등이 

있다.
가장 다양한 종류의 홍조류 중에서 김은 주로 식용으

로 사용되며, 우뭇가사리는 한천의 원료로 이용된다. 특
히 김에 존재하는 포피란은 식이섬유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쥐에 고지방식이와 함께 포피란을 섭취시켰더니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감소하였다(Lee 등, 2010). 즉 김은 

협심증 등 심장질환 발병 위험을 낮춘다. 김은 또한 소화

작용을 원활하게 하고(Southgate, 1982) 혈당과 혈중 콜레

스테롤을 낮춰 심장질환에 걸리지 않게끔 한다(Jenkins 
등, 2000).

녹조류에는 식용으로 이용되는 청각과 파래가 있으며 

파래는 무기질이 풍부하고 폴리페놀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 폴리페놀은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활성산소에 노출되어 산화된 세포와 

DNA를 보호한다(Haung & Wang, 2004). 또한 폴리페놀

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동맥

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등 각종 심혈관질환에 좋다.
갈조류의 미역과 다시마가 식용으로 사용되고 대황과 

감태는 알긴산, 요오드 및 칼슘의 공급원으로 사용된다. 
갈조류에 있는 알긴산의 효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콜

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식단을 섭취하는 쥐에게 알긴산 

올리고당을 섭취하게 했더니, 체중이 감량하여 비만을 

예방하고 혈액 및 간 지질 수치를 개선하여 지질대사와 

관련된 만성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Back 등, 2014). 또한, 
갈조류의 끈적한 부위에 있는 후코이단은 혈액이 굳어지

는 응고 작용을 억제하는 헤파린과 유사한 물질로서 혈

류 개선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Pereira 등, 
1999). 그리고 다시마에서 처음 발견된 라미닌은 면역증

강, 항암 효과 및 항균 활성에 관여한다(Zvyagintseva 등, 
2000). 이외에도 해조류가 치매 예방,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으

며,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m, 
2014; Son 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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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동물

바다에 사는 동물을 말하며, 바다 환경은 다양한 해양

동물들이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풍부한 미

네랄이 존재하는 바다에서는 육지에서 영양염류가 유입

돼 해양동물이 섭취할 수 있으며, 바다의 깊이에 따라 차

이가 있다.
수심이 얕은 바다는 수면 밖에서 햇빛이 들어오기 때

문에 영양가 높은 미네랄과 다량의 산소가 존재하지만, 
깊은 바다는 육지의 영향을 받지 않아 영양염류가 적다. 
따라서 바다의 깊이에 따라 서로 다른 환경이 조성되기

에 생활하는 해양동물의 종류가 다르고, 얕은 바다에서

는 위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 연체동물, 불가사리류, 말
미잘류, 환형동물, 갑각류 등 다양한 해양동물이 사는 반

면, 외양의 깊은 바다에는 주로 동물플랑크톤이 서식하

며 해양동물의 종류도 적다. 수심 200 m 이상인 심층 바

다에는 대왕오징어와 심해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높은 소비량을 보이는 고등어, 굴비, 갈

치에 해당하는 해양동물 중 척추동물인 해양 어류는 맛

도 좋지만, 영양가가 높아 비만, 당뇨병, 고혈압 및 기타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류는 질 좋은 

단백질, 균형 잡힌 필수 아미노산, 지방산, 다양한 비타

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이롭다. 특히 바다 표층

에서 서식하는 운동량이 많은 어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해 고혈압과 동맥경화

증 등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Tørris 등, 2018).
또한 해양무척추동물에 해당하는 해삼의 효능 연구에 

따르면 해삼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매우 낮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생리활성 화합물인 콜라겐, 세레

브로사이드, 페놀 및 뮤코다당류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

다. 특히 식용 부위인 해삼의 겉면은 펩타이드, 콜라겐, 
젤라틴, 다당류, 사포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활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항암, 항고혈압, 항혈관신생, 
항염, 항당뇨 등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고 있다

(Oh 등, 2017). 
저서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불가사리는 가시가 있는 피

부를 가진 극피동물로서 항염, 항바이러스, 면역세포 활

성화, 진통효과, 혈구응집반응을 유도하고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Dong 등, 2011). 생쥐의 면역세포를 활

성화하는 국내의 별불가사리의 추출물 효과를 분석한 결

과, 추출물의 성분이 B세포와 대식세포를 활성화하며 장

세포의 증식반응과 우리 몸의 면역과 염증 반응을 조절

하는 사이토카인과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외부의 침입

자들에 대응하는 인터페론, 면역글로블린의 생산을 유도

했다고 밝혀졌다. 즉 별불가사리는 우리 몸의 면역조절

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Chae 등, 2007).
약물개발을 목적으로 해양생물의 2차 대사산물을 조

사하는 연구인 해양천연물 연구에는 해양무척추동물인 

해면에 대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면이 연

구되는 이유는 이 동물로부터 분리된 물질들이 다양한 

의약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면동물로

부터 몇천 종의 새로운 물질을 분리해 냈으며 각 해면의 

생리활성물질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면

은 세포독성을 나타내어 종양세포의 사멸을 유발하는 항

암효과가 우수하다(Lee 등, 2021). 해면에서 분리된 생리

활성물질 중에는 항암제로 쓰이고 있는 할리콘드린

B(halichondrin B)가 대표적이다. 할리콘드린B는 일본의 

검정해변해면에서 분리됐으며 할리콘드린은 암세포 내 

구조물인 튜불린의 중합을 방해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

제한다. 하지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 많은 양의 해면이 필

요하고 과정이 복잡하다는 한계점이 있어 할리콘드린B
의 구조에서 약리적 효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위의 구

조만을 변형하여 E7389라는 물질을 개발하였다(Bibi 등, 
2017). 이 물질은 유방암, 폐암, 전립샘암 등에 뛰어난 항

암 활성을 가졌으며 임상연구를 통해 항암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흔

히 섭취할 수 있는 어패류 외에도 바다의 많은 해양 동물

들이 인간의 건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신약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3) 해양미생물

아주 작고 다양한 미생물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바다에 살고 있다. 이러한 작

은 해양 미생물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이유는 이

들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물질들이 항암, 항바이러스, 항
균 등 다양한 생리적 활성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

의 의약품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충곤 조현진

해양치유자원의 효능관련 기존의 연구문헌 분석  131

해양에서 분리된 방선균으로부터 항생제를 개발할 수 

있다. 방선균은 세균과 균류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미

생물이며, 해양 방선균은 바다에 존재하는 방선균을 말

한다. 그동안 육지에서는 방선균을 함유한 항생제가 개

발됐지만 최근에는 심해에서 나온 머드를 채취해 해양 

방선균을 분리해 연구에 착수하고 있다. 그중 살리니스

포라 트로피카(Salinispora tropica)라는 해양방선균에서 

살리노스 포라마이드A(salinosporamide A)라는 강력한 프

로테아좀 억제제를 분리했다(Gulder & Moore, 2010). 세
포 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프로테아좀은 수명이 

다한 단백질이나 우리 몸에 세포가 축적되면 몸에 악영

향을 미치는 단백질을 정화한다. 반면 제 역할을 하지 못

하는 프로테아좀 억제제는 수명이 다한 단백질을 분해하

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암세포에 적용하면 암세포

가 자랄 수 없는 항암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살리노스 포

라마이드A는 항암제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서 허가받았고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페니실린이 발견된 이후 다양한 항생제가 개발되었으

며 이를 통해 많은 질병이 성공적으로 치료되었지만, 과
도한 사용으로 항생제가 더 이상 들지 않는 균을 보고 항

생제내성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라고 부른다. 항생제 내성균은 매년 증가하고 있

으며, 국내에서도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환자가 증가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항생제 내성균을 죽

일 수 있는 항생제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 한 

대학의 연구팀은 항MRSA활성이 있는 해양미생물을 분

리하고 항MRSA 물질을 정제하여 이 물질의 활성과 시

너지 효과를 밝혀냈다(Jeong, 2018). 이 물질과 같은 속인 

슈도모나스(Pseudomonas)는 약 800여 종의 생리활성 물

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érdy, 2005). 또한 반

코마이신(vancomycin)과 함께 처리했을 때 항MRSA 활성

이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연안

에는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은 해양미생물이 무한히 존재

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수산부산물

수산부산물은 지금까지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없으나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과정에서 사용하기 

어려워 버려지는 굴껍질, 어류 또는 갑각류의 비늘, 머리, 
지느러미, 뼈, 껍질, 내장 등을 말한다.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수

산부산물도 많이 발생한다. 문제는 수산부산물도 칼슘, 
단백질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버

려지는 데다 처리 과정이 비위생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

다는 점이다. 즉, 이용가치가 높은 수산부산물과 추출물

의 잠재적 기능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버려지는 수산부산물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표적인 수산부산물인 전복껍질은 95 % 이상이 탄산

칼슘으로 구성되며 잘 깨지지 않고 철, 마그네슘, 유산염, 
규산염, 인산염, 미량의 요오드를 함유하고 있어 영양가

가 매우 높다. 항암 효과가 뛰어나 주목받고 있는 굴껍질

도 칼슘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일반 식단과 굴껍질 분말을 함유한 식

단을 먹이고 쥐의 혀 조직의 증식증, 형성이상 및 유두병

변 등을 분석하였다(Chen 등, 2016). 그 결과 굴껍질의 칼

슘이 함유된 식단을 섭취한 쥐는 일반 식단을 섭취한 쥐

에 비해 혀종양 및 증식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구강 

상피세포의 분화가 개선됐다. 이 결과는 굴껍질 속 칼슘

이 구강 편평상피세포암 형성 및 증식을 억제하고 구강 

상피세포의 분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대게, 새우와 같은 갑각류 껍질에는 

풍부한 키토산 성분이 들어있다. 이 키토산은 갑각류에 

있는 키틴을 인체에 잘 흡수되도록 만들어졌으며 체내 

노폐세포를 활성화하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한

다. 이런 특성을 가진 키토산은 우리 몸에 유익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새우껍질

에서 추출한 키틴과 키토산은 항균 및 항산화 활성을 나

타내고(Hafsa 등, 2016), 항암효과는 물론이고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선천성 면역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보여줬다. 최근 연구에서는 키토산이 쥐 흑색종 모

델에서 B16F10 종양세포에 대해 자연살해세포(NK 세포)
를 활성화해 자연살해세포의 항종양 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여줬다(Li 등, 2018). 이외에도 여러 수산부산물

들이 인체 건강에 이로운 역할을 하기때문에 해양치유자

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한통합의학회지 제10권 제4호

132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 Vol.10 No.4

5. 가상현실(VR)

가상현실(VR)을 해양치유에 활용한다면 도시에서 멀

리 떨어진 바다를 찾지 않고도 마치 바다에 있는 듯한 느

낌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쉽

게 바다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TV화면 속 끝없이 펼쳐진 자연경

관 영상은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한다(Choi, 2014). 3D 영상인 VR은 2D 영상

보다 생동감이 있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VR의 효능을 조사한 연구에서 70명의 피험자를 일

주일 동안 치과에서 VR을 보며 치료받게 한 결과, VR을 

보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실험자가 느끼는 통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불안감도 줄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효과도 있었다. 또한 수중 치료 욕조에서 화상치료를 받

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시 VR기술이 통증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실험한 결과, 물과 관련된 VR이 환자의 

감각적·정서적 통증 수준을 낮추고 상처치료 중 통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단축시켰다. 즉, 물과 관련된 VR
은 효과적인 화상치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Hoffman 
등, 2004).

또한 바다를 포함한 해양 관련 영상을 VR에 담으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해양치유 참가자들

에게 VR 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된 

소금, 해수 등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정보를 자막으로 안

내하면 이해가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VR 영상을 

보면서 해수찜질, 머드팩, 모래 목욕 등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Ⅳ. 결 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서·남
해·제주 바다는 그 해역마다 전혀 다른 환경과 수심이 다

른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동해는 평균수심이 1,500 미터

가 넘는 깊은 바다이면서 대양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만

큼 큰 바다를 이루고 있다. 해양심층수라는 대단한 해수

자원을 품고 있으며, 북쪽으로부터 차가운 물과 남쪽의 

더운물이 교차하는 관계로 많은 물고기 종류가 교차하는 

바다이다. 반면 서해는 수심 50 미터 전후의 얕은 바다로

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여러 강으로부터 유입되는 퇴적물

과 각종 유기물로부터 형성된 매우 질 좋은 갯벌을 만들

고 있다. 남해는 리아스식 해변과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

어진 해안선이 특징이며, 많은 해양생물과 해조류의 서

식처 또는 산란장이 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 주변 해역은 

대마 난류가 흐르는 길목에 위치하여 서식하는 생물종 

수가 매우 많다. 우리나라 해양생물 전체 종의 약 60 %
가 제주해역에 서식한다. 이처럼 다양한 바다 환경을 지

닌 우리나라 해역은 단위 면적당 생물다양성 지수가 세

계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다른 해양

치유산업 선진국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한 나라이다. 동·서·남해·제주 바다의 질 좋은 해양

자원을 잘 활용하여, 세계적인 해양치유 소재를 발굴한

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양치유산업이 크게 번영할 

것이며, 세계를 향해 수출 효자 해양치유 상품 또는 치유

서비스 상품도 나올 것이라 기대된다. 
자료를 조사하는 동안 많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의·과학적 효능 연구들이 유럽과 일본에서 주로 많이 이

뤄졌다는 점을 알게 됐다. 현재 위 국가 전역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해양치유센터 뿐만 아니라 사설 해양치유센터

도 많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 곳곳에서 발견한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스스로도 만족하며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에서도 2017년부터 해양치유사업을 본격적

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

진, 경남 고성에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해보고 전 국민이 해양

치유의 효과를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과 일본에 해양치유센터가 설

립된 지역의 각종 해양치유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삼아 

개발해야 한다. 우선 배워야 할 것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을 통해서 각종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수술 후 빠른 회복

을 할 수 있게끔 적용한다는 점과 환자들이 합병증에 걸

리지 않게끔 예방한다는 점이다. 의료보험이 잘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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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나라에서 해양치유 의료서비스를 연계해나간다

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갈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해양치유는 지금까지 바다를 해운항만, 수산업 정도로

만 여기던 우리에게 해양치유자원이라는 바다의 선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힐링과 치유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건

강과 복지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분야로 연

결해 주고 있다. 또한, 지친 국민들에게 몸과 마음에 휴

식과 회복의 힘을 길러주고, 일반체험자는 물론 환자와 

그 가족까지도 여행과 레저를 동반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힐링할 수 있게 해준다. 해양치유자원의 효

능을 통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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